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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 2곳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신입생 159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10일까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

다. 대학생활적응은 정서주의와 정서명명과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과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과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정서주의였으며, 정서주의,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정서명명은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해 31.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양면성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정서∣ 인식∣사회적응∣간호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to analyze the 

factor affecting college student adjustment. The subjects were 159 freshma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May 20 to June 10, 2012.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v 18.0. Positive correlation were found 

between college student adjustment and mood monitoring as well as mood labeling. On the other 

hand, ambivalence over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college student 

adjustment. In addition, mood monitoring, ambivalence over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mood labeling, and ambivalence over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ccounted for 31.8% of 

variance in college student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grams for 

promoting emotional awareness and reduci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re 

important for college adjustment in freshma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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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신입생은 입학과 더불어 교육환경의 변화, 독립

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 주도적인 학업

의 요구, 새로운 대인관계와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같은 급작스러운 심리적, 환경적 변화를 겪으면

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1-3]. 

간호대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과 달리 다양한 전공과

목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엄격하며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임상실습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정해

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으며[4][5], 

특히 입학 직후에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간호용어 

등 전공기초과목의 생소함과 암기해야 할 내용의 방대

함으로 난감함을 경험하게 된다[6].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한국 성

인 남녀에 비해서 최근 우울했거나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심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비율이 23.2∼51.0%

로 높게 나타났다[7]. 또한 우리나라 대학신입생들의 

85.4%가 외로움, 불안, 우울이나 무기력, 분노, 자살충

동 중 한 개 이상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

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 상태를 더 심각하게 

호소하였다는 보고도 있다[8].

미국의 경우 간호대학신입생이 기분저하와 우울감 

같은 정서상태를 경험하는 이유는 과중한 학업, 외로움 

혹은 고립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부족감 등 이었다[9].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

응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대학에 갓 들어

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문제가 쉽게 

야기될 수 있는 대학신입생의 정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이 적

응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은 스스

로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기분

을 덜 느끼며 부정적인 기분에서의 회복이 빠르다

[1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의 정서를 잘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더욱 명확

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대인관계 문제 등도 감소한다

고 보았다[12]. 또한 대학생의 정서인식을 정서명명과 

정서주의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는 정서명명은 행

복, 우울, 불안 등 적응 및 부적응 지표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정서주의는 부적응 지표들과만 

관련성을 보였다[13].   

정서표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은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

신의 감정과 기분을 왜곡 없이 표현하는 것과, 정서를 

억제하기 보다는 표현하는 쪽이 심리, 신체적 건강에 

이롭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며, 정서표현과 여러 신체적 

질환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을 토대로 정서의 인

식적인 면보다는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여

러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을 낳는다고 주장한다[14].  

그러나, 정서표현 자체보다는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

의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서표현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면성이 더욱 중요한 변인이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은 정서표현을 통제하면서 심

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15],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의 양면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표현을 덜하고 문제중심대처를 하지 못하

고 정서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며 우울정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정서표현성을 포함하여 정서

관련 변수 중 사회심리적 건강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

진 변수가 정서표현양면성이라는 연구결과도 이를 지

지한다[17].

적응은 어느 시기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대학생활

의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 시기가 성인기로 넘어

가는 과도기적 시점이기도 하며 이시기에 형성되는 적

응이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8]. 같은 맥락에서 대학신입생 기간은 대학생활의 성

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하지만 대학신입

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4]. 

기존의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연

구들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스트레

스, 사회적 지지 등의 변수를 다루었으며[2][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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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 연구는 자아

탄성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21].  

최근에야 정서지능과 같이 정서와 관련된 변수에 관

심을 가진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18], 아직까지 간호

대학신입생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특성과 대학생활적

응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응이 환경에 맞선 개인의 심리내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개인적 변인이라 예측되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정서에 초점을 둔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

활적응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

표현, 정서표현 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

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2) 간호대학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 정도

를 확인한다. 

3)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C시와 E군의 4년제 대학교 2곳

의 간호학과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산정하였으며, 7개의 예측변수에 대한 다중 회귀분

석 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표본 수는 153명이었다. 최소

표본 수를 기준으로 20% 정도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회수된 165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15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2.1 정서인식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모니터하는 과정(자

신의 기분에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과 정서를 명명하는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범주화하고 명명하

는 과정) 두 가지 과정으로[22], 정서인식에 대한 개인

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Swinkels와 Giuliano[22]가 개

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23]가 수정보완한 정서인식척

도(Mood Awar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주의 과정과 정서명명 과정의 2개 하위요인, 총 1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

서 전적으로 그렇다(5)의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신의 정서에 대한 주의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명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수정과 이훈구[23]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정서주의가 .80, 정서명명이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전체 .67, 

정서주의가 .81, 정서 명명이 .81이었다.

2.2 정서표현 
정서표현은 개인이 외적으로 자기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14],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을 측정

하고자 King과 Emmons[15]가 개발하고 하정[16]이 수

정보완한 정서표현척도(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친밀한 정서표현 4문항, 

부정적 정서표현 3문항, 긍정적 정서표현 5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부정적, 긍정적 정

서표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정[16]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전체 .75, 친밀한 정서표현이 .70, 부정

적 정서표현이 .63, 긍정적 정서표현이 .65이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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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전체 .72, 친밀한 정서표현

이 .66, 부정적 정서표현이 .62, 긍정적 정서표현이 .60

이었다.

2.3 정서표현양면성 
양면성(ambivalence)은 한 가지 개인적 노력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를 동시에 갖

는 개인적 감정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의 노력은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가 양면

성을 일으키기 쉽다[15].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표현하

는 것에 대한 양면성을 측정하고자 King 과 

Emmons[15]가 개발하고 하정[16]이 수정보완한 정서

표현양면성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전체 28

문항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 10문항과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정[16]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전체 

.91,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이 .88, 부정표현에 대한 양

면성이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전

체 .92,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이 .87,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이 .86이었다.

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

인관계나 기타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

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24], 대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Baker와 Siryk[2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조화진[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학업적응요인 24문항, 사회적응요인 18

문항, 개인-정서적응 요인 15문항, 대학환경적응요인 

10문항 등 총 67문항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각 문항은 9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

우 그렇다(9)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

록 학교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화진[25]의 연

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전체가  .93, 학업적응이 .86, 

사회적응이 .87, 개인-정서적응이 .82, 대학환경적응이 

.7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전체 .91, 

학업적응이 .83, 사회적응이 .88, 개인-정서적응이 .79, 

대학환경적응이 .82이었다.

3.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목적, 연구진행

절차, 사생활 보호, 연구목적으로의 사용, 연구 진행 중 

상시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 자료보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

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실제 조사 전

에 5명의 학생에게 미리 작성하도록 하여 이해하기 어

려운 문구 등을 수정하였고, 대상자가 자가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고, 연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연구자 이외의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졌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간호대학신입생이 거주

문제, 강의와 시험, 선배와 후배관계 및 동아리 활동 등

을 경험해 본 이후인 1학기 중반 이후인 2012년 5월 20

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며, 수집된 165부 중에서 응답

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15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으로 분석하

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범위로 분석하였다.

2) 간호대학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 정도

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3)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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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위요인 M±SD Min-Max

정서인식
정서주의  3.06±0.55  1.20-4.60
정서명명  3.36±0.74  1.40-5.00

총  3.22±0.50  2.10-5.00

정서표현

친밀한 정서표현  4.19±1.11  1.25-6.75
부정적 정서표현  4.75±1.02  2.33-7.00
긍정적 정서표현  5.18±0.76  3.60-7.00

총  4.74±0.70  2.83-6.75

정서표현 
양면성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3.88±1.03  1.30-6.70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4.37±0.78  1.67-5.94
총  4.19±0.81  1.71-6.18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응  4.81±0.86  2.29-7.08
사회적응  5.68±1.09  1.83-8.17

개인-정서적응  5.03±1.05  2.13-7.40
대학환경적응  5.97±1.27  1.60-8.50

총  5.22±0.70  2.22-7.13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하게 나타난 

반응변수들을 포함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연령 18.7세의 간호대학신

입생 159명으로 여자가 86.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

교가 있는 경우가 59.7%였고, 부모 모두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94.4%였다. 동거유형으로는 가족과의 동거가 

54.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태는 중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가 82.4%를 차지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하

고 있는 경우가 55.3%였다.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취업의 용이가 57.2%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적성이 40.9%, 주변의 권유가 35.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로는 꿈, 선교,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등

이 있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9)

특성 구분 n(%) or M±SD

연령 18.70 ± 0.87
성별 여자 137(86.2)

남자  22(13.8)
종교 유  95(59.7)

무  64(40.3)

가족관계
부모생존 150(94.4)
편부모   8( 5.0)
부모부재   1( 0.6)

동거유형
가족동거  87(54.7)
기숙사  66(41.5)

친구/선후배동거   3( 1.9)
혼자자취   3( 1.9)

경제상태
상  10( 6.3)
중 131(82.4)
하  18(11.3)

동아리활동 유  88(55.3)
무  71(44.7)

간호학과
지원동기*

취업용이  91(57.2)
주변권유  56(35.2)
고교성적  19(11.9)
적성  65(40.9)

해외취업  14( 8.8)
좋은 간호사 이미지  26(16.4)

기타   9( 5.7)

* 다중응답처리

2. 대상자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과 대

학생활적응 정도는 [표 2]와 같다. 5점 척도인 정서주의

는 평균평점 3.06점, 정서명명은 3.36점으로 정서명명이 

다소 높았다. 7점 척도인 친밀한 정서표현은 4.19점, 부

정적 정서표현은 4.75점, 긍정적 정서표현은 5.18점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이 높게 가장 높게 났다. 또한 7점 척도

로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3.88점) 보다는,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4.37점)이 더 높았다. 9점 척도인 대학생활

적응 전체는 5.22점이었고, 하위요인으로 학업적응이 

4.81점, 사회적응이 5.68점, 개인-정서적응이 5.03점, 대

학환경적응이 5.97점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갈등 및 대학생
활적응 정도                             

(N=15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정서 
표현, 정서표현양면성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

서표현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을 분석한 결과, 정서인

식은 간호학과지원동기 중의 하나인 적성(t=2.181, 

p=.031)과 간호사 이미지(t=-3.370, p=.001)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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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대학생활적응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연령
10대 3.19±0.49 1.568

(.119)
4.73±0.70 0.497

(.620)
4.18±0.79 0.564

(.573)
5.23±0.80 0.506

(.614)20대 3.36±0.56 4.81±0.70 4.28±0.92 5.14±0.72

성별
여자 3.23±0.52 0.755

(.451)
4.77±0.68 1.163

(.247)
4.15±0.77 1.896

(.060)
5.21±0.82 0.314

(.755)남자 3.14±0.38 4.58±0.77 4.50±0.97 5.25±0.51

종교
유 3.21±0.49 0.192

(.848)
4.74±0.66 0.189

(.850)
4.20±0.79 0.145

(.885)
5.20±0.76 0.434

(.665)무 3.23±0.52 4.76±0.76 4.18±0.85 5.25±0.82
가족
관계

부모생존 3.21±0.50 0.550
(.583)

4.74±0.69 0.010
(.992)

4.21±0.81 1.016
(.311)

5.21±0.80 0.487
(.627)편부모/부모부재 3.30±0.47 4.74±0.69 3.94±0.90 5.34±0.53

동거
유형

가족동거 3.19±0.47 0.818
(.415)

4.76±0.71 0.333
(.739)

4.26±0.74 1.145
(.254)

5.11±0.78 1.978
(.049)기숙사,친구/ 

선후배 동거, 자취 3.25±0.53 4.72±0.69 4.11±0.88 5.35±0.77

경제
상태

상 3.06±0.64
0.524
(.593)

4.78±0.81
1.637
(.198)

4.62±0.70
1.465
(.234)

4.73±1.31
2.226
(.111)중 3.23±0.50 4.70±0.69 4.17±0.82 5.27±0.73

하 3.21±0.38 5.02±0.67 4.15±0.75 5.16±0.78
동아리
활동

유 3.18±0.46 1.081
(.282)

4.73±0.64 0.349
(.728)

4.13±0.80 1.185
(.238)

5.33±0.70 1.993
(.048)무 3.26±0.54 4.77±0.77 4.28±0.82 5.08±0.86

간호
학과
지원
동기

취업용이
유 3.24±0.53 0.759

(.449)
4.74±0.76 0.022

(.983)
4.22±0.89 0.445

(.657)
5.16±0.82 -1.107

(.270)무 3.18±0.45 4.75±0.62 4.16±0.70 5.30±0.73

주변권유
유 3.25±0.61 0.577

(.565)
4.61±0.68 1.854

(.066)
4.14±0.86 0.625

(.533)
5.25±0.86 0.414

(.679)무 3.20±0.43 4.82±0.70 4.22±0.79 5.20±0.74

고교성적
유 3.28±0.73 0.419

(.680)
4.77±0.94 0.122

(.904)
4.07±0.87 0.739

(.461)
5.19±1.03 0.167

(.868)무 3.21±0.46 4.74±0.66 4.21±0.80 5.22±0.75

적성
유 3.32±0.46 2.181

(.031)
4.80±0.69 0.807

(.421)
4.19±0.76 0.041

(.967)
5.46±0.72 3.327

(.001)무 3.14±0.51 4.71±0.70 4.20±0.85 5.05±0.79

해외취업
유 3.18±0.52 0.290

(.772)
4.78±1.11 0.131

(.898)
4.22±1.04 0.105

(.916)
5.17±0.88 0.230

(.819)무 3.22±0.50 4.74±0.65 4.19±0.79 5.22±0.78
좋은 간호사 

이미지
유 2.92±0.50 -3.370

(.001)
4.58±0.73 1.310

(.192)
4.50±0.75 2.140

(.034)
5.13±0.71 0.627

(.532)무 3.27±0.50 4.78±0.69 4.13±0.81 5.24±0.80

기타
유 3.43±0.67 1.348

(.180)
4.99±0.60 1.095

(.275)
4.45±1.03 0.980

(.328)
5.47±0.78 0.998

(.320)무 3.20±0.49 4.73±0.70 4.18±0.80 5.20±0.78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및 대학생활적응                   (N=159)

차이를 보였으며, 적성에 따라서 간호학과에 지원했다

고 선택한 경우와 간호사의 좋은 이미지에 따라서 지원

했다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정서인식 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 정서표현양면성 정도는 간호사의 좋은 이미지

에 따라서 지원했다고 선택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은 동거유형

(t=1.978, p=.049), 동아리활동참여(t=1.993, p=.048), 적

성에 따른 간호학과 지원(t=3.32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숙사나 친구와 선후배와의 동거 

및 자취 시에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더 높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와 적성에 따라서 간호학과에 지원했다고 선택한 경우

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서표현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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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과 대

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대학생활적

응 전체와 각 변수의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정서주의(r=.454, p=<.001)와 정서명명(r=.374, 

p=<.001)과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긍정

표현에 대한 양면성(r=-.424, p=<.001)과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r=-.290, p=<.001) 및 정서표현 양면성 전

체(r=-.372, p=<.001)와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 대상자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및 대학
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N=159)

변수 하위요인
대학생활적응

총r(p)

정서인식

정서주의 .454
(<.001)

정서명명 .374
(<.001)

총 .09
(.260)

정서표현

친밀한 정서표현 .032
(.685)

부정적 정서표현 -.117
(.142)

긍정적 정서표현 .134
(.093)

총 .036
(.656)

정서표현 양면성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424
(<.001)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290
(<.001)

총 -.372
(<.001)

5. 대상자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서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의 하위요인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거유형과 동아리활동 및 

간호학과 지원동기 중 적성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독

립변수로 하여 후진제거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주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정

서명명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가 

.80 이상인 독립변수는 없었으며, 공차한계는 .375

∼.884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도 1.185∼2.666으로 10 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잔차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회귀모형분

석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9.382, p=<.001)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주

의(t=4.263, p<.001)이었고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t=3.553, p=.001),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t=2.731, 

p=.007), 정서명명(t=2.076, p=.040) 순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대상자의 대

학생활적응을 31.8% 설명하였다[표 5].

표 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59)

변수 β t p R
2 adj 

R
2 F(p)

정서주의 .310 4.263 <.001

.335 .318 19.382
(<.001)

긍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268 3.553 .001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181 2.731 .007

정서명명 .158 2.076 .040

VI.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

인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정서에 초점 두고, 정

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서인식 정도는 5점만점에 

3.22점이었고, 하위요인인 정서주의가 3.06점, 정서명명

이 3.36점이었다. 이는 서울 및 지방의 1∼4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와 비교할 때

(전체 3.10점, 정서주의 3.04점, 정서명명 3.16점), 자신

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서주의는 비슷한 수준이

었고, 경험한 정서를 정리하여 명명하는 수준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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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의 1∼4학년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는, 정서주의 3.52점, 정서명

명 3.28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정서주의 정도는 더 

낮았으나 정서명명 정도는 다소 높았다. 즉, 간호대학신

입생 경우 일반대학생들에 비해서 정서명명 정도가 높

았으며, 정서명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정서

주의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정서에 좀 더 주의를 기울

이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표현은 7점 만점에 4.74점이었고 하위요인은 긍

정적 정서표현이 5.18점, 부정적 정서표현이 4.75점, 친

밀한 정서표현 4.19점이었다.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 정서

표현 정도는 서울의 4년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정[16]의 연구(남자 4.04점, 여자 4.20점)나 옥수정

[26]의 연구의 3.98점 보다 높았다. 또한 본 연구와는 다

른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전문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정서표현을 측정한 연구[17]와 비교 해 볼 때에

도,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서표현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와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17],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일반대학생이나 전문대학의 간호학생보다는 정서표현

에 있어 긍정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정서표현양면성은 7점 만점에 4.19점이었고,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이 4.37점, 긍정표현에 대한 양

면성이 3.88점으로, 하위요인을 분석하지 않은 하정[16]

의 연구나(남자 4.60점, 여자 4.56점) 20∼50대의 지방거

주 일반인에 대한 양세경[27]의 연구보다(4.27점) 낮았

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도구이나 6점 만점으로 변형

한 도구를 사용한 권영미[17]의 연구와 100점 만점의 

환산점수로 비교할 때에는 다소 높았다. 간호학생의 경

우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 감

정 등 내면적 표현을 자제하고, 간호 상황적 요구에 맞

는 정서표현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자

기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므로[17], 정서표현양면성과 관련된 글쓰기나 정

서표현 교육을 통해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대학생이

나 일반인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문대학간호학생에 비

해서 본구의 대상자의 정서표현양면성이 높다는 것은 

정서표현양면성이 심리, 신체적인 안녕을 예측하는 중

요한 변인이라는 관점에서[15] 의미 있는 결과이며, 4년

제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관련 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

만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양면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10여년 전에 수행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간호대학신입

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은 9점 만점에 5.22점으로 지방의 1,2학

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1]의 5.16점과는 비

슷한 수준이었고, 의예과와 간호학과 1,2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의 5.45점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25]의 5.52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위요

인을 살펴보면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는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학업적응 순이었고, 하위

요인의 순위는 성미혜[28]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박진

아와 이은경[21]의 연구와 조화진[25]의 연구에서는 개

인-정서적응이 하위요인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일반대학

생보다 낮은 편이었으며, 학업적응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고 있고, 다음으로 개인-정서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된 관심을 두

어 왔던 학업적인 부분 외에도 개인-정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각 변수들을 살펴보면, 정서인식

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중 적성에 따라 선택한 경우에는 

정서인식 정도가 높았고, 간호사이미지로 선택한 경우

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인식 정도가 낮았다. 

이는 정서를 잘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더욱 명

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12]. 

즉,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에 간호사이미지라는 

것은 자신의 정서인식을 통한 욕구의 확인이라기보다

는 알려진 정보나 대중매체 등에서 보여 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정서표현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으며, 정서표현양면성은 간호사이미지로 간호학과 

입학을 선택한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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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같이 의사결정 시에 보여 지는 외부적 이미지가 

중요 선택요소인 경우에 타인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

하므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에도 양면성 정도가 높

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동거유형

에 따라 기숙사 거주 혹은 친구나 선배와의 동거 시에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

고 있는 친구나 선배와 함께 거주하면서 학업, 학교생

활, 대인관계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많고, 문제 발생 시에도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지

지자원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와 적성에 따라 간호학과에 지원한 경우

에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와 

적성에 따른 간호학과 입학이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

의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18]. 학교나 학과차원에서의 재정적, 시스템적 

지원 등 간호대학신입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

겠다. 

대학생활적응과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활적응 

전체는 정서주의와 정서명명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긍정 및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스스로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할수록,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표

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내적 상태

에 대한 인식이 명확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은 더 고양되

며, 대인관계 문제 등 부적응 정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12][13], 정서표현을 잘하고 표현에서의 어려움을 

적게 겪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해 지고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17]. 

그리고 대학생활적응과 정서표현은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

는 정서표현보다는 정서표현양면성이 심리, 신체적인 

안녕과 관계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15].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주의이었으며 그 다음이 긍정표

현에 대한 양면성,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 정서명명 

순이었다. 즉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양면성의 하위요인

들이 대학생활적응의 주요변인이었으며, 이들 요인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31.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개선, 정서표현성, 정서개

선이 대인관계문제 주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

한 연구[12]와 사회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정서표현양면성이었다는 연구[17]와 유사하며,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

하며,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13]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신입생들이 대

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적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서표현 시에는 긍정적, 부정적 정

서표현양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서적 중재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등 일부 신뢰도가 낮

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간호대

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 등 흔

히 다루어지지 않은 정서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년제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향

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서관련 변인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

인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였다. 간호대학신입생의 경우, 정서명명은 비교적 높았

으나 상대적으로 정서주의는 낮은 편이었으며, 일반대

학생에 비해서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양면성은 비교적 

높았으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동거유형, 동아리활동, 적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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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주의와 정서명명과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긍정표현에 대한 양

면성과 부정표현에 대한 양면성과는 유의미한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주의였으며, 정서주의, 긍

정적 정서표현양면성, 부정적 정서표현양면성, 정서명

명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31.8%의 설명력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

을 위해서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인

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표현 시에는 긍정적 정서표

현양면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양면성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정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정서조절양식 등 기타 정서관련  변

인을 추가하여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해 볼 필

요가 있으며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비교해 볼 필요도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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